
32024년 7월29일 월요일

배달수수료인상에시름하는영세업체업주들

소비자들은 먹깨비와 땡겨요에서 주문시 지역사랑상품

권으로결제를할수있고,지역사랑상품권의선할인효과와

소상공인과함께하는착한소비라는자부심까지얻을수있

다. 이외에도 먹깨비에서는 신규가입자 첫주문시 5000원

할인, 땡겨요에서는첫주문과재주문시최대 1만원의할인

혜택을제공한다.

그리고전남도민생경제종합대책의일환으로,먹깨비와

땡겨요에서는민생경제회복캠페인을통해매달 1인최대

4회5000원상당의할인쿠폰을제공하는등다양한프로모

션을진행하고있다.

가맹점및소비자혜택이외에도전남도는그동안공공

상생배달앱의인지도를높이기위해노력해왔다.전남도소

상공인연합회 및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남지부와의 협업을

통해1:1공공 상생배달앱안내및홍보설명회를추진하는

등도민들에게전남공공상생배달앱의인지도를높이기위

한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중이다.

그결과, 전남공공상생배달앱은괄목할만한성과를거

뒀다. 공공배달앱먹깨비는 2024년상반기결산기준누적

가맹점1만개소,회원수10만명,매출액200억원을돌파하

며안정적인추세를보이고있고, 2023년말대비가맹점은

16%, 회원수는 10%가 증가했다. 또한 2023년 12월 도입

한상생배달앱땡겨요는누적가맹점2000개소,회원수3만

명,매출액6억원을달성하며꾸준한성장세를보이는중이

다.

전남공공상생배달앱은이러한성장세에가속을더하기

위해홍보를다각화하고있다.전남도는올해농림축산식품

부의공공배달앱인지도제고지원사업에선정돼국비 1억

원을지원받은바있다. 해당사업을기반으로전남도는하

반기에공공상생배달앱홍보동영상및카드뉴스를제작하

여다양한SNS와신문방송을통해효과적인홍보를시행

할계획이다.

우리도민들이전남공공상생배달앱에대해애정을가지

면점주의관심이높아져가맹점이늘어나고, 경쟁력도높

아지는선순환이이뤄질것이다.

배달주문을할일이있다면, 먼저 먹깨비와 땡겨요를

생각해주길바란다.오늘은서민경제도살리고이웃과상생

할수있는착한배달앱인전남공공상생배달앱으로주문

을해보는것은어떨까?

음식값올리는것외방법없어

무료배달비용업주가모두부담

매장방문보다배달수요더많아

가게노출위한광고비지출도커

광주곳곳의영세식당과배달전문매장이

대형배달플랫폼간경쟁으로인한수수료인

상에시름하고있다.

홀과함께운영되는식당외식업체들은매

출액대비낮은수익에결국음식값을올려야

하는실정이고배달에의존할수밖에없는배

달전문점들은고객확보를위해필수인해당

가게노출을위한광고비부담이크기때문이

다.

작년6월부터광산구월계동에서치킨집을

운영해 온 업주 A(33)씨는 배달플랫폼이라

는시스템자체는장점이많지만,수수료인상

과기업의홍보방식등이일방적이라고지적

했다.

A씨는 거리가 가까우면 2500원, 멀면

5000원의배달비를업주가전액부담해야하

는데 원재룟값, 원자잿값, 인건비 등을 빼고

닭 한 마리를 팔면 남는 수익이 1000원이다

며 배달수수료인상으로인한부담에결국

업주들입장에선음식값을올리는것말고는

선택지가없다.이로인해소비자들도함께피

해를보게되는것이라고지적했다.

이어 배달의민족(배민)의경우기존방식

대로고객과업주가배달요금을50%씩부담

하는일반배달과업주가전액부담하는무료

배달2가지중하나를선택해이용할수있다.

고객들입장에선배달비부담이없는무료배

달을압도적으로많이이용하는게당연하다

면서 일반배달을이용하는고객들을대상으

로쿠폰이나서비스를제공하고있지만,배민

이무료배달을전면으로내세워대대적홍보

에나선상황이라앱에들어가면무료배달위

주로만나와고객입장에서도일반배달은고

려조차못하는상황이다고설명했다.

A씨는 배달수수료를플랫폼업체에서내

는것처럼광고하는게큰문제라며 배민이

용배달수수료를업주가전액부담하고있는

데무료배달에대한홍보반사이익까지전부

배달플랫폼이챙기는기형적인시스템이라

고꼬집었다.

2년전광주동구에카페를창업해운영중

인B(45)씨는배민, 요기요, 쿠팡이츠등주

요배달플랫폼을모두이용중이라고했다.

B씨는 요즘에는 음료나 디저트도 배달로

시켜 먹는 경우가 많다. 매장 방문보다 배달

수요가더높아매출의70%이상은배달주문

으로 벌어들이고 있다며 음료 자체 가격이

저렴하다보니여러잔을팔아야이익을얻을

수있는구조다. 그래서단체주문이많은배

달플랫폼에의지할수밖에없는상황인데,이

제곧배달수수료가오른다는소식에벌써고

민이많다고한숨을내쉬었다.

B씨는 고물가 시기에 배달플랫폼은 중개

수수료, 광고료등을계속올리고있어안그

래도힘든와중에경영난이이어지고있다며

정부가 개입해서 자영업자와 배달플랫폼이

상생할방안을서둘러마련해야한다고강조

했다.

서구화정동에서소규모카페를운영중인

업주 C(40)씨는 광고비에 대한 부담이 크

다.배민앱에가게를노출하기위한울트라콜

(반경1~2㎞거리에해당가게를노출하는서

비스) 깃발 1개를사기위해선매달 8만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5~6개를 구입해 이용 중이

다며 가격부담이커깃발을줄이려는생각

도 해봤지만, 홀을 따로 운영하지 않아 배달

플랫폼에의존해야해그러기도쉽지않다고

불만을토로했다.

C씨는또한 배달료를업주들한테전액부

담하게 하는 시스템은 잘못됐다며 배달 수

수료광고수수료를모두배민이용업주들이

내고있는데마치플랫폼이무료배달을부담

하는 것처럼 고객들이 인식하게끔 홍보하면

서온갖영업이익을독식하고있다고비판했

다.

그러면서 고객에겐 무료배달과 일반배달

2가지선택지가있다. 플랫폼이용시무료배

달위주로만뜨는배치를일반배달도함께뜨

게바꾸는등조절이이뤄진다면업주의부담

도 조금은 줄어들 것이라며 무료배달과 일

반배달의장단점을잘설명해고객들스스로

선택할수있는균형있는홍보가이뤄졌으면

좋겠다고덧붙였다. 정상아박찬기자

배달앱 애용합시다

지난27일오후광주북구의한음식거

리에서오토바이배달원이배달을위해

기다리고있다. 김양배기자


